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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미숙 님의 시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쓴 시다. 시를 

쓰는 일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장미숙 

님은 이미 알고 있다. 시의 그릇에 담긴 장미숙 님의 고단

한 삶의 언어는 진솔하고 정갈하고 감동적이다. 우리는 

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만 평화와 행

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장미숙 님께서 시를 통해 

더욱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란다.  

- 정호승 (시인) 

장 미 숙 (프란치스카)

•1960. 10. 11 일생

•해평중학교 졸업

•대구정화여자고등학교 졸업

•성경통신대학 졸업

•구미 미래로 병원 입원 중

•구미 보천다회 졸업

•2023. 12. 27 프란치스카로 세례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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